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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차 경찰채용시험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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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진 한국사 

내용은 Up! 이해력은 Easy! 시험 적중 100% 대각국사 오태진의 합격으로 가는 길 - 오태진 한국사

[2019 1차 순경 공채 한국사 시험 총평]

신광은 경찰학원 한국사 강사 오태진

※ 출제 비중

2019년 1차 경찰(순경) 공채 한국사 시험은 대체로 평이한 편이었다. 

20문제 중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어렵게 출제된 문제는 단 1문제도 없었다. 지난 기출 문제를 단순하게 외우는 방법이 아닌, 

개념 정리를 통해 잘 해내고, 사료나 보기 및 선지의 지문을 잘 읽어서 이해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었다면, 100점도 놀랄만한

점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나름대로 이번 시험의 특징을 분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고려의 비중이 2차례 연속 낮았다. 

2. 정치사 위주의 출제 경향을 보였다. →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워지는 느낌을 줌

3.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것은 순경 시험에서는 8년만에 최초로 출제되었으므로, 경찰 시험은 출제된 부분만 반복 출제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4. 처음 출제된 지문들은 다음과 같다.

① 르발루아 수법

② 포상8국의 난

③ 기와, 숯밥 - 헌강왕(880)

④ 명나라 주원장(1368) 원 순제 

⑤ 4⋅27 판문점선언(2018)

결론 : 이번 2019 1차 경찰 한국사 시험은 우리 제자들의 군더더기 없던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 100점을 

맞았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레알, 속출하였다.(→ 허위나 과장 광고나 단순한 수사나 미사어구가 아님)

이 친구들은 모두 오태진 한국사 2단계에서 50~6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여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던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본 강사는 분명히 약속하였다.

실전에서는 너희들이 (보수적으로 보아도) 20점 이상 상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실제로 증명되었다. 

폭넓고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로 공부한 학생들과 한정되고 똑같으면서도, 공식에 적용되는

문제만으로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누가 실전에서 이기겠는가?

그 해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한국사 100점에 가까운 점수로 합격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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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이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이렇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부분을 아예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1번 문제에서,“꼬아서 낸 문제라거나 어려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편협하게

공부한 티를 팍팍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잘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 4~5개 정도 나왔다. 총 지문 및 사료 등이 40~50개 정도라고 가정할 때 1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